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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쳤

다”고 걱정하고, 해수욕장 상인들은 “여름 한 철 장사해서 한 해 동안 살아가

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쉽니다. 물 폭탄과 산사

태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이들의 슬

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국민들의 정성이 이어지

면서 우리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상 이변의 징후가 보였지만 이번 여름의 지루한 장마

를 겪게 되면서 모든 국민이 기후 변화를 ‘남이 아닌 자신의 문제’로 체감하

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이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

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 서로 보살피고 감싸

주는 따뜻한 마음이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동양화가 한경혜의 『오체투지』와 작가 최영순의 『마

음밭에 무얼 심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한경혜박사는 22년간 매일 천 배의 절 수행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도 도전하기 힘든 히말라야 트레킹에 성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전해준 훌륭한 분입니다. 그의 『오체투지』는 그래서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희망과 용기의 메신저라고 확신합니다.



최영순의 『마음밭에 무얼 심지?』는 99편의 만화와 99개의 경구로 구성

된 특별한 명상만화입니다. 작가는 “작은 깨달음 하나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굳이 99편으

로 한 데에는, 하나를 더 채워서 ‘완벽’한 100을 이루는 것은 독자들의 몫으

로 남겨 성취의 기쁨을 선물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책 두 권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일상’

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조상과 자연의 

은혜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밝은 희망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종단도 자

성과 쇄신 결사를 탄탄하게 다져서 부처님 제자의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며, 

그래서 국민 여러분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나라 대한민국

을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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